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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자연을 입는다!” 여름옷은 더위 쫓는 인견이 대세

LA·부에나파크 <인견사랑>

지 통풍이 잘되는 특징을 가지

고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. 정전

기도 발생하지 않는다. 이 때문

에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갖고 

있는 유아에게도 매우 적합해 

유아복 시장에서도 인견으로 

만든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

고 있다.

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

다소 높은 데다 모시·삼베처

럼 색깔이 밋밋해 큰 주목을 

받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

소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색상

을 입히고 원단의 신축성까지 

더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침

구류, 스카프, 골프복, 가방 등 

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누리

고 있다.

부에나파크 <인견사랑>의 김미라 대표에 따르

면 인견의 주 생산지는 경북의 영주(풍기)이다. 한

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견의 약 80%가 풍기 인

견이다. 

김 대표는“인견은 특히 여름철에 특화된 옷”이

라며“한 번 인견 소재의 옷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

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에 반해 계속 찾고 있다.”고 

말했다.

김 대표는 특히“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도 한여

름에는 100°F가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한인들

의 인견 의류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

다.”며“인견 의류는 물세탁도 가능해 집에서도 세

탁기 등을 이용해 세탁할 수 있어 경제성까지 겸비

하고 있다.”고 덧붙였다.

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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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는 여름 패션으로‘쿨맵시’가 주목을 

받고 있다. 쿨맵시는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뜻을 가

지고 있는 영어 단어 쿨(cool)과 옷 모양새를 의미

하는 우리말 맵시가 더해진 합성어로 시원하면서

도 예절과 건강, 패션까지 고려한 옷차림을 의미한

다. 한 연구에 따르면 쿨맵시 차림이냐 아니냐에 

따라 체온은 2℃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다.

쿨맵시를 선도하는 것은 단연 인견이다. 인견은 

레이온 섬유를 말하는 것으로 더운 여름에 많이 

쓰이는 옷감이다.‘냉장고 섬유’,‘아이스 실크’라

고 불릴 정도로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해 여름 의

류 원단의 최강자로 자리잡았다. 

인견은 수분 흡수와 발수가 빨라 몸에 잘 달라붙

지 않고 실크와 같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것은 물

론 정전기가 생기지 않는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의

류 안감으로 많이 사용됐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의

류의 소재, 특히 여름용 의류의 소재로 각광

받고 있다.

인간이 만든 비단이란 뜻을 가지고 있

는 인견은 목재 펄프인 닥나무를 원

료로 한 순수 식물성 천연섬유로 광

택이 선명하고 반발성과 흡수성이 뛰

어나다.  또 나무 펄프를 원료로 만들

어 나무의 차가운 성질과 수

분 흡수력을 가진 인견은 

열과 습기를 빠르게 흡수

하면서도 몸에 잘 달라붙


